
곡명 : Symphony No. 3 in C minor, Op. 44
작곡가 : Sergei Prokofiev (1891–1953)
장르 : 4악장  교향곡
작곡 : 1928년  여름
원천 : 미공연  오페라  The Fiery Angel, Op. 37의  음악  재료를  교향곡  형식으로  재조직
헌정 : Nikolai Myaskovsky
초연 : 1929년  5월  17일  파리 , Orchestre Symphonique de Paris, Pierre Monteux 지휘
소요  시간 : 약  35분
작품  범위 : 오페라의  동기와  음향을  네  악장의  독립적인  교향곡  논리로  다시  배열한  전곡
IMSLP: Symphony No. 3, Op. 44 (Prokofiev)
Wikipedia: Symphony No. 3 (Prokofiev)

Sergei Prokofiev의  제 3번  교향곡은  무대에  오르지  못한  오페라  The Fiery Angel의  음악을  새로운  형식으로
살려  낸  작품이다 . 오페라의  초자연적  줄거리를  네  악장에  그대로  옮기는  대신 , Prokofiev는  인물과  장면에
붙어  있던  선율을  반복 ·충돌 ·확장하는  교향곡의  언어로  바꾸었다 . 거대한  화음과  날카로운  현악  글리산도 ,
종소리와  폭력적인  행진이  한  흐름에  놓이며 , 악장마다  오페라의  흔적을  품으면서도  독립적인  긴장  곡선을
만든다 .

The Fiery Angel은  Valery Bryusov의  1908년  소설을  바탕으로  한  초자연적  드라마다 . 16세기  독일을
무대로  종교적  히스테리 , 마술 , 악마의  존재 , 사랑과  집착이  얽힌다 . Prokofiev는  1919년부터  1927년까지
오페라를  완성했지만 , Berlin State Opera를  포함한  제작  계획이  계속  미뤄져  1953년  그가  세상을  떠날
때까지  무대에  오르지  못했다 . 이  오페라는  1955년  Venice에서  사후  초연되었다 .

1928년  파리에서  오페라  제 2막의  축약  콘서트가  열리자  Prokofiev는  미공연  음악을  더  많은  청중에게  들려줄
방법을  다시  생각했다 . 동료  작곡가  Nikolai Myaskovsky는  오페라의  재료가  교향곡  형식에  잘  맞는다고
보았다 . Prokofiev는  장면을  이어  붙인  모음곡  대신 , 재료의  극적  압력을  네  악장의  진행으로  재배치했다 .
그래서  제 3번은  오페라의  대체  무대가  아니라 , 오페라에서  나온  음악이  교향곡으로  새로  태어난  결과다 .

정보

개요

오페라의  실패와  교향곡의  탄생

초연 ·출판 ·헌정

https://imslp.org/wiki/Symphony_No.3%2C_Op.44_(Prokofiev%2C_Sergey)
https://en.wikipedia.org/wiki/Symphony_No._3_(Prokofiev)


Pierre Monteux가  1929년  5월  17일  파리의  Orchestre Symphonique de Paris를  지휘해  세계  초연을
맡았다 . Prokofiev는  이  작품을  Myaskovsky에게  헌정했다 . 1931년  Paris의  Editions Russes de Musique
에서  초판이  발행되었고 , 후대  Boosey & Hawkes와  Moscow 수집판이  다른  출판  경로로  이어졌다 . IMSLP는
작품  번호를  Op. 44, 조성을  C minor, 악장을  네  부분으로  기록한다 .

초연  직후  반응은  엇갈렸다 . 격렬하고  혼란스러운  음향을  과도하게  거칠다고  본  평도  있었고 , 오페라의
무대성이  교향곡의  집중력으로  바뀌었다고  평가한  관점도  있었다 . Prokofiev는  스스로  이  교향곡을  중요한
성취로  여겼으며 , 오페라에서  나온  음악이라는  사실이  교향곡의  독립성을  약화시키지  않는다고  주장했다 .

공연  시간은  대략  33분에서  36분  사이이며 , San Francisco Symphony와  IMSLP는  약  35분을  대표값으로
제시한다 . Hyperion의  London Symphony Orchestra·Gianandrea Noseda 녹음은  1악장  14분  1초 , 2악장
6분  36초 , 3악장  8분  16초 , 4악장  6분  31초로  모두  35분  24초다 . 악장  사이의  템포  대비와  제 4악장의  행진을
얼마나  압축하는지에  따라  몇  분의  차이가  난다 .

피콜로 , 플루트  2, 오보에  2, 잉글리시  호른 , 클라리넷  2, 베이스  클라리넷 , 바순  2, 콘트라바순 , 호른  4, 트럼펫
3, 트롬본  3, 튜바 , 팀파니가  기본을  이룬다 . 타악기에는  작은북 , 탬버린 , 큰북 , 심벌즈 , 캐스터네츠 , 벨 , 탐탐이
포함되고 , 하프  2와  현악  5부가  더해진다 . 이  편성은  20세기  초  대규모  관현악의  힘을  쓰면서도 , 베이스
클라리넷과  콘트라바순의  어두운  음역 , 하프와  벨의  비현실적인  빛 , 세분된  현악의  거친  표면을  한  악장  안에서
교차시킨다 .

관현악은  오페라의  인물을  성악으로  재현하지  않는다 . 호른이  넓게  펼치는  제 1악장의  주제는  Renata의
긴장과  연결될  수  있고 , 현악의  코랄은  수녀원  장면의  기억을  불러오지만 , 교향곡  안에서는  선율이  독자적인
동기망으로  작동한다 . 제 3악장의  13분할  현악  글리산도와  제 4악장의  종소리는  장면을  설명하는  효과음보다 ,
소리  자체가  불안을  만드는  작곡적  장치에  가깝다 .

첫  악장은  폭발적인  호출과  반복음으로  시작한다 . 넓게  휘어지는  호른과  현악의  선율이  한쪽에서  공간을  열면 ,
짧고  공격적인  동기가  그  틈을  파고든다 . San Francisco Symphony와  Hyperion의  해설은  이  주제를
오페라의  주인공  Renata와 , 그녀를  구하려는  기사  Ruprecht의  음악적  흔적으로  설명한다 . 결투  장면에서
가져온  발전부와  Renata의  불안한  리듬이  서로를  밀어붙이며 , 오페라의  감정적  압력이  교향곡의  첫  장기
호흡이  된다 .

선율은  서정적인  순간에도  안정을  얻지  못한다 . 호른의  넓은  호흡이  현악의  집요한  반복과  만나고 , 금관의
거대한  화음이  다시  전체를  끌어당긴다 . 오페라의  특정  장면을  시간순으로  재현하기보다 , 사랑 ·공포 ·집착이
같은  주제  안에서  서로를  덮는  방식이  이  악장의  형식을  만든다 .

소요  시간

편성

네  악장의  진행
I. Moderato



두  번째  악장은  오페라  마지막  막에서  Renata가  수도원으로  들어가는  장면의  전주곡에서  유래한다 . 현악의
코랄은  제 1악장의  폭력을  가라앉히는  듯하지만 , 목관의  고립된  선율과  낮은  음역의  떨림이  계속  불안을  남긴다
. Poco più mosso로  움직임이  커질  때에도  음악은  환희보다  질문에  가깝고 , Largo에서는  긴  음가가  내면의
시간을  확장한다 .

이  악장의  성찰은  종교적  평온을  선언하지  않는다 . 코랄의  선율이  반복될수록  화성은  더  많은  그림자를
드리우고 , 오케스트라는  오페라의  독백을  관현악의  기억으로  바꾼다 . 조용한  표면  아래에  불안이  걸려  있어 ,
다음  악장의  광란이  갑자기  생겨난  것이  아님을  보여  준다 .

세  번째  악장은  빠른  운동을  하나의  선율로  모으지  않고 , 현악을  13개  선으로  나누어  서로  겹치는  글리산도를
만든다 . London Symphony Orchestra는  이  효과를  거대한  현악  덩어리  안에서  선들이  제멋대로  미끄러지는
장면으로  설명한다 . 오페라에서  Renata가  악마를  부르는  음악이  바탕이  되었지만 , 교향곡에서는  주문의
줄거리보다  음정과  속도가  만들어  내는  불안이  앞선다 .

중앙의  Allegretto는  질주를  잠시  비틀어  놓는다 . 더  단단한  선율과  다른  음색이  나타나지만 , 안정을  회복하는
장면으로  돌아가지는  않는다 . 짧은  정지  뒤에  글리산도와  타악이  다시  몰려오며 , 스케르초는  광기의  몸짓을
교향곡의  시간  안에  압축한다 .

마지막  악장은  느린  호흡으로  앞선  재료를  불러낸  뒤 , 점차  사악한  행진으로  가속한다 . 오페라  제 2막  후반의
마술사  상담  장면과  관련된  동기 , 제 1악장의  선율과  제 3악장의  불안이  차례로  모습을  드러낸다 . 벨과  금관 ,
타악이  겹치면서  행진은  한  방향으로  나아가기보다  이미  지나간  장면들을  끌어안은  채  무거워진다 .

끝부분의  종소리는  오페라에서  Renata가  화형  선고를  받는  장면과  연결된다 . 그러나  교향곡  안에서  종은  무대
밖  사건을  알리는  신호를  넘어 , 악장  전체에  쌓인  압력을  한  번  더  울리는  음향이  된다 . 현악의  신경질적인
선율이  잠시  가라앉는  듯하다가  두  배의  힘으로  되돌아오고 , 마지막  화음은  해결보다  파국의  잔상을  남긴다 .

Prokofiev는  오페라의  음악을  상당  부분  보존했지만  장면의  순서를  그대로  따르지  않았다 . Renata,
Ruprecht, 수도원 , 악마의  호출 , 화형의  종소리는  교향곡의  동기와  음향을  설명하는  배경이지만 , 네  악장은
인물의  행동을  시간순으로  요약하지  않는다 . 오페라에서는  성악과  무대  행동이  선율의  목적을  정하고 ,
교향곡에서는  같은  선율이  반복과  발전의  재료가  된다 .

이  차이는  제 3번을  발췌  모음곡과  구별한다 . 오페라의  특정  아리아를  차례로  들려주는  편곡이라면  장면의
표지가  곧  형식의  표지가  되겠지만 , 제 3번에서는  주제가  다른  맥락으로  돌아올  때마다  의미가  바뀐다 . 제 1
악장의  넓은  호른  주제는  인물의  기억에서  교향곡의  중심축으로  이동하고 , 제 4악장에서는  종소리와  행진의
일부가  되어  전혀  다른  압력을  만든다 .

II. Andante–Poco più mosso–Largo

III. Allegro agitato–Allegretto

IV. Andante mosso–Allegro moderato

오페라와  교향곡  사이



Prokofiev가  “The Fiery Angel의  교향곡 ”이라는  호칭을  달가워하지  않았다는  기록도  이  구분과  관련된다 .
그는  재료가  오페라에서는  극적  기능을 , 교향곡에서는  순수한  음악적  기능을  가진다고  보았다 . 오페라의
배경을  아는  일은  동기의  출처를  밝혀  주지만 , 제 3번의  형식적  독립성을  대신하지  않는다 .

이  작품의  어둠을  Prokofiev의  개인사  하나로  설명하기는  어렵다 . LSO는  오페라의  사랑  삼각형과  당시의
심리학 ·성  연구  분위기가  음향에  영향을  주었을  가능성을  소개하지만 , 이는  후대의  해석이다 . 작곡가가  직접
강조한  것은  특정  심리학  이론보다  음악이  만드는  추상적  긴장과  극적  힘이었다 . Sviatoslav Richter가  처음
듣고  “종말 ”처럼  느꼈다는  회고는  작품의  충격을  묘사하는  동시대  반응으로  남는다 .

제 3악장의  13분할  글리산도와  제 4악장의  종소리는  악기  효과  자체가  곡의  의미가  되는  순간이다 . 이  소리를
후대  작곡가의  기법과  직접  동일시하거나 , 오페라의  한  장면을  그대로  재현한  음향으로  고정할  필요는  없다 .
Prokofiev는  극장  음악의  재료를  교향곡  안에서  새로  배치해 , 인물의  목소리가  사라진  자리에도  심리적  압력이
지속되도록  만들었다 .

1929년  파리  초연  뒤  작품에  대한  평가는  극단적으로  갈렸다 . 어떤  평론은  금관과  타악의  거친  충돌을  과도한
소음으로  보았고 , 다른  평론은  오페라의  실패를  교향곡의  긴장으로  바꾼  창의적  결단으로  받아들였다 .
Prokofiev가  이  작품을  자신의  중요한  성취로  확신한  사실은  객관적인  서열보다  작곡가가  이  재구성에  부여한
의미를  보여  준다 .

London Symphony Orchestra와  Gianandrea Noseda의  LSO Live 녹음은  2023년  4월  Barbican 실황을
바탕으로  2024년  3월  발매되었으며 , 총  35분  24초다 . Hyperion의  해설은  이  교향곡을  오페라에서
발전했지만  별도의  성공을  얻은  작품으로  소개하고 , 13분할  현악과  벨의  종결을  세부적으로  짚는다 . 이  녹음은
오페라  기원의  동기를  드러내면서도 , 네  악장이  하나의  교향곡적  압력으로  이어지는  방식을  들려주는  최신
자료다 .

San Francisco Symphony 공식  프로그램  노트 : 1928년  작곡 , The Fiery Angel의  미공연  배경 ,
1929년  Monteux 초연 , 헌정 , 편성 , 악장별  오페라  재료와  약  35분  소요 .
London Symphony Orchestra 작품  해설 : 13분할  현악  글리산도 , 거대한  화음과  병치 , 오페라와
교향곡의  관계 , 초연  후  엇갈린  수용 .
Hyperion Records, 작품  해설 : Bryusov 소설과  The Fiery Angel의  배경 , 1928년  파리  축약  공연 ,
Myaskovsky의  조언 , 네  악장별  출처와  Prokofiev의  독립성  주장 .
Hyperion Records, LSO Live·Noseda 녹음 : 2023년  Barbican 실황 , 2024년  발매 , 악장별  트랙
시간과  35분  24초  총  시간 , Andrew Mellor의  프로그램  해설 .
IMSLP, Symphony No. 3, Op. 44: C minor·Op. 44, 네  악장의  템포  표기 , 1929년  파리  초연 ,
1931년  Editions Russes de Musique 초판과  상세  편성 .

음향의  심리와  해석의  경계

수용과  주요  레코딩

주요  자료

https://www.sfsymphony.org/Data/Event-Data/Program-Notes/P/Prokofiev-Symphony-No-3
https://www.lso.co.uk/five-things-you-might-not-know-about-prokofievs-symphony-no-3/
https://www.hyperion-records.co.uk/tw.asp?w=W24693
https://www.hyperion-records.co.uk/dc.asp?dc=D_LSO0391-D
https://imslp.org/wiki/Symphony_No.3%2C_Op.44_(Prokofiev,_Sergey)


Sviatoslav Richter 회고를  포함한  LSO Live 해설 : 작품의  충격을  “종말 ”처럼  느꼈다는  동료의
반응과  교향곡으로의  재탄생에  관한  출판사  자료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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